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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하는 나의 처녀작

나    운   영

   

    1946년 6월 29일~30일 조선음악협회 주최  「우리 작품 발표 음악회」 때에 나의 처녀작인  「첼로 소나타」가 

초연되었다. 그때의 연주자는 이강렬, 김원복 두 분이었는데 이강렬 형은 음악학교 3년 선배요, 김원복 여사는 

민족의 노래  「봉선화」(홍난파 작곡)의 작사자이자 나의 중앙고보 시절의 은사이셨던 김형준 선생님의 따님이시

니 당대 최고의 연주가에 의해 나의 처녀작이 초연되었다는 것은 천행이 아닐 수 없었다.

     1946년 6월 24일 즉 내 나이 24세 때  「첼로 소나타」를 쓰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즉 나는 음악학교 본과

와 연구과에서는 작곡을 전공했지만 부과로 첼로를 택해서 이강렬, 전봉초 형들과 함께 레슨을 받은 일이 있다.

    첼로를 좀 공부했던 인연으로 일제 말기에는 징용을 피하느라고 경성후생악단에서 첼로를 연주하기도 했고 

채동선, 이영세 선배님들과 현악 4중주를 한동안 하기도 했는데 베토벤의 작품을 연주하면서 내심 나도 첼로 소

나타를 한번 써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해방이 된 뒤 조선음악협회 위원장인 이영세 선배님으로부터 작곡 의뢰를 받고 나는 3악장으로 된  「첼로 소

나타」를 드디어 만들게 된 것이다. 이 곡의 제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되었는데 제2주제를  5음음계로 작곡했

고, 제2악장은 복합 3부분 형식으로 되었는데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고, 제3악장은 론도 형식으로 되었는

데 민속적인 멜로디에 굿거리장단을 곁들여 우리 음악의 멋과 맛을 풍겨 보았다.

     1952년 12월 피난 시절 부산에서 나는 제1회 나운영 작품 연주회를 가졌다. 그때는  「첼로 소나타」를 김재

홍, 정진우 두 분이 연주했었고 안병소 선생님께서 친히 레슨을 맡아 연습을 시켜 주셨는데 연주회를 1주일 앞

두고 악보가 분실되었다. 즉 정진우 씨가 연습을 마치고 악보를 끼고 만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만 분실했던 것

이다.

     나는 그때 눈앞이 캄캄해졌다. 연주회가 1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원본이 없어졌으니 말이다. 그러나 다행히

도 첼로 파트만은 김재홍 씨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이틀 만에 피아노 파트를 다시 썼는

데 원본과 조금도 틀리지 않게 만들어져서 거뜬히 연주를 하게 되었으니 지금 생각해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아

마 처녀작이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였던 탓으로 잘 기억되었던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그런 관계로 나는 특별히 이  「첼로 소나타」에 대해서는 애착을 느끼게 된다. 1968년 8월 이방은, 임자향 두 

분에 의해 라디오 방송을 하기도 했으니 결국 세 번 연주된 셈이다.

     나는 처녀작으로  「첼로 소나타」 이외에 예술 가곡으로는  「달밤」(김태오 작사)를 꼽고 싶다. 이것은 1946년 

8월에 작곡되어 아내(유경손)에 의해 방송을 통해 초연되었는데 오늘날도 계속 애창되고 있고, 한편 성가독창곡

(또는 합창을 곁들인 독창곡)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꼽고 싶다. 이것은 피난 중인 53년 5월에 단 3

분 만에 반주까지 완전히 작곡을 끝마쳤는데 이 곡이 나의 반주와 아내의 독창으로 해군본부 교회에서 초연되었

을 때에는 그야말로 감동의 눈물바다를 이루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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